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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자존감과 건강한 삶에 대한 태도 간의 관

계를 확인하고, 자존감과 삶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대인관계와 우울이 병렬적 이중매개를 하

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35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긍정적 대인관계, 우울, 삶에 대한 동기와 기대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자존감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인관계와 삶의 동기 및 기대 수준이 높았으며, 우

울 수준은 낮았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삶의 동기나 기대와 정적 관계를, 우울은 부적 관계를 보였

다. 삶의 동기를 준거변인으로 한 이중매개모형에서는 대인관계만이 자존감의 유의한 매개변인이

었으며, 삶의 기대를 준거변인으로 한 이중매개모형에서는 대인관계와 우울 모두 유의한 매개효

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초등학생의 자존감이 특히 대인관계에 잘 적응하게 하여 미래의 삶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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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Boys be ambitious(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

라!)”라는 말은 어떤 문화권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다. 청소년기에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에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

기 어렵고 학업성취도 낮을 것이다. 실제로 초등

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희망 수준이 낮으면 학업

성취도가 낮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된바 있다

(조한익, 2011). 청소년기에 삶에 대한 희망이 없

다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하고 있

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Munoz et al., 2018),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연구하고자 하였고, 삶

에 대한 건강한 태도로 삶의 동기와 삶의 기대를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미래의 삶의 대한 동기와 기대는 개인의 삶의

발전 뿐 아니라 현 상태에서의 웰빙을 위해서 매

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건

강한 태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Diener,

Suh, Lucas와 Smith(1999)의 행복감으로 대변되

는 주관적 웰빙을 긍정정서를 경험하면서 부정정

서는 덜 경험하고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하

였다. 그런데, 김정호(2006)는 주관적 웰빙을 스트

레스에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조망하며 스트레스

와 주관적 웰빙이 동기의 상태와 그것의 충족된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동기상태이론(motivation

state theory: MOST)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

는 동기가 충족된 상태인 삶의 만족 외에도 동기

가 충족된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적 차원도 주관

적 웰빙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김정호, 2007). 현

재 삶에 대한 만족 외에도 미래의 삶에 대한 기

대를 독립적으로 주관적 웰빙 변인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특히 청소년기에는 미래의 삶에 대

해 기대하며 공부와 같은 힘든 일을 기꺼이 하려

는 동기를 가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

로 청소년기에는 삶의 만족 수준은 낮은데 삶의

동기나 기대 수준은 높아 행복감 수준이 낮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많다(김정호 외, 2009;

서경현, 양승애, 2011). 이는 청소년기에는 삶의

만족보다도 삶에 대한 동기나 기대가 웰빙이나

건강한 삶에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한 연구(서경현, 2012)에서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삶의 만족, 부정정서 및 긍정정서 경험 차원에서는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았지만, 삶의 기대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이 주관적 행복, 즉 행복감 간의 관

계에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Eckersley,

Wierenga와 Wyn(2005)은 젊은이의 경우 당장 눈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

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

다.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미래를 기대하고 삶

의 동기화가 되는 것은 지연된 보상(delayed

reward)을 학습한 것일지도 모른다(Watkins,

1989).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한익,

2011)에서도 초기 청소년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심리적 안녕감을 더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증된 바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요상(2016)은 미

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초등

학생에게 적용하여 학업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사

회성도 향상시키려는 시도를 하였고 의미 있는 효

과를 산출하였다.

선행연구(김혜진, 서경현, 2016; 서경현, 양승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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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에서는 생활 스트레스가 삶에 대한 동기와

기대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상태

이론(motivation state theory; 김정호, 2006)에 따

르면 좌절되는 경험, 즉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

면 삶에 대한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미래의

삶을 부정적으로 조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Seligman(1975)은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동기와 기

대를 낮추어 무력감을 학습하게 만든다는 개념을

소개한 바 있다. 김혜진과 서경현(2016)은 생활 스

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낮추어 삶에 대해 부정적

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연

구에서는 자기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 내

적 심리변인인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

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

존감과 같은 개인 내적 심리변인을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으로 가정하지 않고 청소년의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성향으로 보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내적 변인으로 자존감을 선택하였다. 자

존감(self-esteem)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일

찍이 1892년 미국 심리학의 선두주자 윌리엄 제임

스(William James)에 의해 소개되었지만, 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에 의해 개념화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Morris & Brown, 2019). 그런데

청소년의 자존감은 너무 많이 연구되어 식상해

보이는 변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현재의 삶

에 강한 동기를 가지고 미래의 자신의 삶을 긍정

적으로 조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하였다.

일찍이 Maslow(1987)도 자존감을 개인의 동기

차원에서 조명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자기에

대한 가치 인식이 어떤 행동이나 성취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더 하게 만든다고 본 것이다. 자존감

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와 자신이 아주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Power & Khmelkov, 1998), 자신이 미래

에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더

강한 삶의 동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비록

특정한 환경으로 제한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다문

화 가정의 청소년들의 자존감은 삶의 희망을 가

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지기도 하였

다(김경숙, 김민정, 김민경, 주세진, 송은지,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초

등학생들의 자존감이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강

한 태도를 가지게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긍정

적인 자기개념인 자존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기 때문에(Morris & Brown, 2019),

앞서 기술한 것처럼 삶에 대한 동기를 더 가지게

할 수도 있고(Power & Khmelkov, 1998), 미래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조망과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김경숙 외, 2017).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어떤 경로를

통해 청소년의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차

원에서 심리·사회적 변인과 정서적 변인이 청소년

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병렬적

으로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심리·사회적 매개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자존감은 사회적 관계를 적절하게 형

성하고 그 관계에서 제대로 기능하게 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Leary &

Baumeister, 2000). 물론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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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으면 자존감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자존

감은 대인관계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

동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연

구로 검증된 바 있는데(강승희, 김지홍, 2013), 지

지적인 대인관계나 대인관계에서 잘 적응했다는

경험이 삶에 대한 동기와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청소년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사

회성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 연구로 검증된 바 있

다(하요상, 김은향, 2013).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청소년의 사회성이 미래에 대한 삶의 동기와

기대를 가지게 하는 사회적 체험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자존감과 청소년기의 미래 삶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정서적 변인으

로 우울을 채택하였다. 우울은 자존감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된 변인이다. 사실 자존감과 우울이 거

의 같은 개념이라는 지적도 있다. Beck(1996)은

인지삼제(認知三題, cognitive triad)라고 해서 우

울을 자기 자신,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혹은 환

경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기대

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것은 그냥 우울한 것이다. 실제로 연구들에

서는 자존감과 우울 간에는 상관계수 절대값 .60

이상의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김갑숙, 전영숙과 이철우(200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존감과 우울 간에는 -.64의 상관계수

를 보였다. 그렇더라도 두 변인이 공변하는 양이

약 41% 정도이기 때문에 같은 변인이라고도 할

수 없다. 김경호(2019)가 국내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내용을 3개 시점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청소년의 자존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우울이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결

론 내렸다. 또한 우울이 삶의 동기와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망감

이 우울의 주요증상이고, Beck(1996)의 인지삼제

에서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

이 미래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든

다고 가정할 수 있다.

우울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미래의 삶에 대

한 부정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이미 임상적으로

거의 일반화된 것이다(Beck, 1996). 실제로 한 연

구(안도희, 김유리, 2012)에서는 청소년의 삶에 대

한 동기와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는 긍정정서 체

험과 상관이 있었는데, 역으로 부정정서는 삶에

대한 동기와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부적 관계

가 있다는 의미이다.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를 대상으로 긍정심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우울

과 자존감 및 희망감을 증진하고자 하는 시도(고

용선, 현미열, 2015)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자존감이 대인관계 적응을 하게 만들고

(Leary & Baumeister, 2000), 우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김갑숙 외, 2009), 자존감이

각각 심리·사회적 변인인 대인관계와 정서적 변인

인 우울을 병렬적으로 이중 매개할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초기 청소년

기의 자존감은 미래의 삶에 대한 동기 및 기대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둘째, 초기 청소년기의 대

인관계가 미래의 삶에 대한 동기 및 기대와 유의

한 상관이 있는가? 셋째, 초기 청소년기의 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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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삶에 대한 동기 및 기대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넷째, 초기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와 우울

이 자존감과 미래의 삶에 대한 동기를 병렬적으

로 이중매개 하는가? 다섯째, 초기 청소년기의 대

인관계와 우울이 자존감과 미래의 삶에 대한 기

대를 병렬적으로 이중매개 하는가? 이런 연구문

제를 검증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 법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 즉 4, 5, 6학년 총

352명이었다. 이들 중 남학생이 178명(50.6%), 여

학생이 174명(49.4%)이었고 학년은 4학년이 110명

(31.3%), 5학년은 115명(32.7%), 6학년이 127명

(36.1%)이었다. 연령은 만 9세에서 12세까지 분포

되어 있었고, 평균 연령은 10.60(SD=.89)세였다.

조사 도구

자존감. 초등학생들이 자신을 존중하는 수준

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전병재

(1974)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자기에

게 만족하는 느낌, 그리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

이라는 생각 등을 측정한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

람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문항은 역환산하

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을 5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한 문항은 다른 문항들과 상관이 너무

낮아 제외하고 9문항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따라

서 점수의 구간은 최저 9점에서 최고 45점까지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를 존중하는 정도가 높

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긍정적 대인관계.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는

Schiein과 Guerney(1971)의 대인관계 척도(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를 백원대와 서경현

(2019)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단축형으로 사용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대인관계에서의

만족,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및 이해력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4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5

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으

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

인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

체적인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우울. 연구 참여자의 우울은 미국 국립정

신보건원(NIMH)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배

성우와 신원식(2005)이 타당화한 척도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미국인 전집을 대표

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우울 증후군 역학 연구를

위해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20문항 중에 아동에

게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문항

들은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에게 차

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5

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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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증상이 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간

상관이 낮은 한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11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였다.

삶에 대한 건강한 태도. 본 연구에서 의미하

는 미래의 삶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동기와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이다. 삶에 대한 동기와 기

대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김정호

(2007)가 삶의 동기와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변형

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김정호(2007)는

삶의 만족 척도 문항 중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는 문항을 삶에 대한 동기를 묻기 위해

“나는 삶을 나의 이상에 가깝게 만들고 싶다”로

변형하였으며, 삶의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더 가까워 질 것

이다”로 변형하였다. 각 척도는 삶의 만족 척도와

마찬가지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으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

의 삶에 대한 동기나 기대가 높은 것이다. 본 연

구에서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삶의 동기가 .85, 삶의 기대가 .93이었다.

조사 및 분석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구

내용을 교사는 물론 보호자인 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은 후에 연구

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전 이 연구에

서 얻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을 것이며, 학생

들에 대한 양질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설문내용 중 개인의

점수만 따로 분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

을 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과

Andrew Hayes에 의해 개발된 SPSS Process

macro 3.5버전에 의해 실행되었다. IBM SPSS

Statistics 23로는 기본통계와 Pearson 적률상관분

석을 하였고, SPSS Process macro 3.5버전으로

병렬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간접효과의 유의

성은 부트스트랩핑(Bootsrapping) 방법으로 검증

하였다.

결 과

자존감, 대인관계, 우울 및 삶에 대한 태도 간

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학생들의 자존감, 긍정

적 대인관계, 우울, 삶에 대한 동기 및 미래의 삶

에 대한 기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표 1). 변인

들의 정상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보니 왜

도는 절댓값이 2를 넘지 않았고, 첨도도 절댓값이

3을 넘지 않아 모수 추론통계분석을 하는데 무리

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

의 자존감은 긍정적 대인관계(r=.39, p<.001), 삶

의 동기(r=.12, p<.05) 및 삶의 기대(r=.49,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우울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r=-.62, p<.001.

한편, 긍정적 대인관계는 삶의 동기(r=.40,

p<.001).와 삶의 기대(r=.53, p<.001)와는 정적상관

이,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r=-.3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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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삶의 동기(r=-.11, p<.05)와 삶의 기대

(r=-.43, p<.001) 모두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동기와 삶의 기대는 .52(p<.001)의

상관을 보였다.

자존감과 삶의 동기에 대한 대인관계와 우울의

이중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동기간의 관계

를 대인관계와 우울이 병렬적으로 이중 매개하는

지를 분석하였다(표 2).

분석결과, 자존감이 긍정적 대인관계에 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β=.496,

p<.001), 긍정적 대인관계도 삶의 의미에 의미 있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157,

p<.001. 또한 자존감은 우울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β=-.665, p<.001), 우울은 이 모

형에서 삶의 동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생의 자존감에서 삶의 동기로의 총

효과는 유의해도 크지 않았는데(β=.055, p<.001),

긍정적 대인관계와 우울이 투입되어 자존감과 삶

의 동기 간의 경로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β=-.020, n.s.. 그림 1에도 요약되어 있듯

이, 낮은 자존감이 우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

울이 초등학생의 삶의 동기를 낮추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자존감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게 하여 긍정적인 삶에 대한 동기

를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

었다.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간접효과를 부트스트

랩핑을 활용해 검증한 결과, 부트스트랩핑의 상한

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

가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변인 1 2 3 4 5

1. 자존감

2. 대인관계 .39***

3. 우울 -.62*** -.35***

4. 삶의 동기 .12* .40*** -.11*

5. 삶의 기대 .49*** .53*** -.43*** .52***

M 20.38 29.12 18.44 8.05 8.53

SD 9.92 9.87 8.48 3.67 4.34

Skewness .68 .51 1.64 1.34 1.14

Kurtosis -.21 .01 2.58 2.14 .80

* p<.05, *** p<.001.

표 1. 초등학생의 자존감, 긍정적 대인관계, 우울 및 삶의 대한 태도 간의 상관행렬 (N=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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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β S.E. t LLCI ULCI

매개변인 모형 (준거변인: 긍정적 대인관계)

(상수) 38.546 2.119 18.19*** 34.3795 42.7132

자존감 .486 .061 7.92*** .3653 .6066

매개변인 모형 (준거변인: 우울)

(상수) 40.791 1.549 20.33*** 37.7439 43.8377

자존감 -.665 .045 -14.82*** .5765 .7529

준거변인 모형 (준거변인: 삶의 동기)

(상수) 3.950 .631 6.26*** 2.7188 5.1917

긍정적 대인관계 .157 .020 7.81*** .1171 .1959

우울 .003 .027 .10 -.0510 .0568

자존감 -.020 .030 -.66 -.0784 .0391

주. LLCI는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는 상한값임.

*** p<.001.

표 2. 자존감과 삶의 동기에 대한 긍정적 대인관계와 우울의 병렬 이중매개 효과 검증

그림 1. 자존감과 삶의 동기에 대한 긍정적 대인관계와

우울의 병렬 이중 매개모형

구분 β S.E. LLCI ULCI

전체 .074 .021 .0354 .1173

긍정적 대인관계 .076 .016 .0458 .1088

우울 -.002 .016 -.0341 .0310

주. LLCI는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는 상한값임.

표 3. 삶의 동기에 대한 긍정적 대인관계와 우울의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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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과 삶의 기대에 대한 대인관계와 우울의

이중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기대 간의 관

계를 대인관계와 우울이 병렬적으로 이중 매개하

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앞선 분석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존감이 각각

변인 β S.E. t LLCI ULCI

매개변인 모형 (준거변인: 긍정적 대인관계)

(상수) 38.546 2.119 18.19*** 34.3795 42.7132

자존감 .486 .061 7.92*** .3653 .6066

매개변인 모형 (준거변인: 우울)

(상수) 40.791 1.549 26.33*** 17.7439 43.8377

자존감 -.665 .045 -14.82*** -.7529 -.5765

준거변인 모형 (준거변인: 삶의 기대)

(상수) 9.010 1.663 5.41*** 5.7396 12.2793

긍정적 대인관계 .170 .020 8.42*** .1305 .2100

우울 -.075 .028 -2.70** -.1291 -.0204

자존감 .134 .030 4.44*** .0745 .1930

주. LLCI는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는 상한값임.

** p<.01, *** p<.001.

표 4. 자존감과 삶의 기대에 대한 긍정적 대인관계와 우울의 병렬 이중매개 효과 검증

그림 2. 자존감과 삶의 기대에 대한 긍정적 대인관계와

우울의 병렬 이중 매개모형

구분 β S.E. LLCI ULCI

전체 .132 .026 .0836 .1856

긍정적 대인관계 .083 .017 .0504 .1179

우울 .050 .021 .0105 .0948

주. LLCI는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는 상한값임.

표 5. 삶의 기대에 대한 긍정적 대인관계와 우울의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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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대인관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긍정

적 대인관계는 삶의 기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β=.170, p<.001. 앞선 분석에서와 같

이 자존감은 우울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었고, 우울은 삶의 기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β=-.075, p<.01.

초등학생의 자존감에서 삶의 기대로의 총 효과

는 베타값이 .266(p<.001)이었다가 긍정적 대인관

계와 우울을 투입하면 삶의 동기에 대한 자존감

의 직접효과는 .134(p<.001)로 줄어들었다. 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형에서는 초등학생의 자

존감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가 삶

의 기대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낮은 자존

감이 우울하게 만들어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

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와 우울

의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랩핑을 활용해 검증한 결

과, 모두 부트스트랩핑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초등학생

들의 자존감, 긍정적 대인관계, 우울 및 삶에 대한

태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자존

감과 대인관계와 삶에 대한 동기 및 기대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와 우울이 병렬 이중매개 하는

지를 검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

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자존감 수준이 높을

수록 삶에 대한 동기나 미래 삶에 대한 기대 모

두가 강했다. 하지만 자존감이 미래 삶에 대한 기

대와 공유하는 변량이 24%정도나 되었지만, 삶에

대한 동기와 공유하는 변량은 1.5% 정도 밖에 되

지 않았다. 사회과학에서는 설명량이 10%미만인

변인의 경우 임상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삶의 동기에 대한 자존

감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삶에 대한

동기를 증진하는 차원에서는 자존감에 크게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래의

삶의 기대에 대한 자존감의 영향력은 임상적으로

나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

청소년들이 긍정적 대인관계를 보이면 보일수

록 삶에 대한 동기나 미래 삶에 대한 기대 수준

모두가 높았다. 자존감과는 달리 대인관계는 삶에

대한 동기나 미래 삶에 대한 기대 모두에 대한

설명력이 강했다. 대인관계가 삶에 대한 동기나

미래 삶에 대한 기대와 공변하는 양은 각각 16%

와 28% 정도가 되었다. 대인관계는 삶의 기대에

대한 설명력도 상당했지만, 삶의 동기에 대한 설

명력도 임상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

이었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과 대인관계에서

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행동의 동

기화를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Davey,

Yücel, & Allen, 2008). 초기 청소년기의 아동이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강한 태도를 가지게 하

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한다.

한편, 청소년들이 우울할수록 삶에 대한 동기나

미래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은 모두 낮았다. 청소년

들의 우울은 미래 삶에 대한 기대와는 18.5%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삶에 대한 동기와는

1.2%가량만 변량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청소년의 삶의 동기 수준에는 우울이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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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우울한 사

람은 동기화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de Zwart, Jeronimus, & de Jonge 2019), 청소년

우울의 경우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우울과 동기간의 관계를 성인의 그것과

비교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춘기

이전 아동의 경우 우울이 활동이나 흥미의 저하

뿐 아니라 과잉활동이나 짜증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Lobovits & Handal, 1985). 하지만 미래

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무망감은 아동기

의 우울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Kazdin,

Rodgers, & Colbus, 1986), 본 연구에서 우울이

삶에 대한 기대와 의미 있는 정도의 변량을 공유

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것과 일치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의 자존감이 높을

수록 긍정적 대인관계를 더 잘 형성하여 유지하

며,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들의 자존감은 대인관계와 15% 정도의 변량을 공

유하고 있었다. 자존감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이나 유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Leary

& Baumeister, 2000), 그 영향력이 임상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수준 이상이라는 것

을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한다. 우울에 대한 자존

감의 설명력이 약 38.5%정도가 되었다. 두 변인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60이상으로 나타난 연

구가 많다고 하였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

갑숙 등(2009)의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발달

선상에서의 한국 청소년의 자존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존감이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연구(김경호, 2019)가 있기 때

문에, 청소년의 자존감을 증진시킴으로 효과적으

로 상당 부분 우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청소년기 초입에 있는 아동들이 어

린 나이부터 자기에 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고 있다.

삶의 동기에 대한 병렬적 이중매개효과를 분석

한 결과, 자존감은 우울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우울을 통해서는 초기 청소년기의 삶에 대한 동

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존감은 오로지 대

인관계를 통해 초기 청소년기의 삶에 대한 동기

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게다가 이 모형에서는

삶의 동기에 대한 자존감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상관분석에서는 자존감과 초기 청소년기의

삶의 의미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지만, 이 관계는

대인관계를 통한 간접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형에서 총 효과가

크지 않아 그런 영향력도 임상적으로나 교육적으

로 의미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삶의 기대에 대한 병렬적 이중매개효과를 분석

한 결과, 자존감은 대인관계와 우울 모두를 통해

초기 청소년기의 삶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이 모형에서는 삶의 기대에 대한 자존

감의 직접 효과도 유의하였다. 한편 우울을 통한

경로보다 대인관계를 통한 경로로 자존감이 초기

청소년기의 삶에 대한 기대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존감은 대인관계보다 우울에 더 영향을

주고 있지만, 삶의 기대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은

우울을 통한 경로보다 대인관계를 통한 경로였다.

그리고 이 모형의 총 효과는 임상적으로나 교육

적으로 주목해야 할 수준이었다.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의 삶에 대한 기대나 희망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존감 향상에 관심을 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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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성기술 교육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일찍이 Schneider와 Byrne(1985)은 51개의 아동기

사회성 기술훈련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 한

결과, 조작적 조건화로 모델링이나 코칭 및 사회

인지 기술을 아동들에게 학습시키면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학교에서는 사회성 기술훈련 프로그램

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해석함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하였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완전한 반응을 기대할 수 없

다. 특히 CES-D의 경우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였지만, 설문에 포함된 CES-D 문

항 중에 한 문항과 자존감 척도 문항 중에 한 문

항씩은 문항 간 상관이 낮은 문항이 있어 제거해

야 했다. 우울과 삶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

들의 경우 아동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본연구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척도들의 분석에 포함된 문항

들 간의 내적 일치도는 높은 편이었다. 또한 서울

시 송파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학생들로부터 수

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을

완벽히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런 회귀분석

으로 분석한 매개모형의 경우 인과관계를 확실하

다고 볼 수는 없다. 선행연구들에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졌거나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경우라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추후 계속적으로 재확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들과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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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ealthy

attitude toward life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early adolescence, and to examine

parallel dual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s.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52 students, 4th, 5th, and 6th graders, from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ul. Self-esteem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depression, and

motivation and expectation for future life were measur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elf-esteem, the higher the level of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motivation and expectation for future life and the lower the level of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otivation and expectations of life, while dep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otivation

and expectations of life. In a mediating model of motivation for life, only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a significant mediator of self-esteem, and in a mediating model of

expectation for future life, b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showe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This study suggested that self-esteem makes children adapt to especiall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iving them a positive attitude toward future life.

Keywords: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depression, motivation,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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